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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럽연합,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문화교류·협력 확대 방안 모색
- 12. 16. ‘제8차 한-유럽연합 문화협력위원회’ 온라인 개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12월 16일(목), 유럽연합과 

함께 ‘제8차 한-유럽연합(EU) 문화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이번 위원회 의장은 문체부 이진식 문화정책관과 유럽연합 집행

위원회 타마스 수츠 문화창조국장이 공동으로 맡는다. 

  위원회는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부속서인 ‘문화 협력에 관한 의정서’에 

의거해 설립･운영되고 있는 협의체로서, 한-유럽연합 간 문화 활동과 문화

상품 및 서비스의 교류 촉진을 목표로 하는 상호호혜적 성격을 갖고 있다. 

2013년 12월 5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한 이후, 한국과 

유럽연합에서 매년 교차로 열리고 있다. 올해는 국내외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한다.

 

 ▲ 문화 분야 코로나19 대응 정책, ▲ 국제문화교류 관련 정보 공유, 

▲ 도시 간 문화 협력, ▲ 건축과 연극, 시청각 분야 교류 확대 등 논의

 

  이번 회의에서는 그동안 문화 분야에서 위기와 기회로 동시에 작용하고 

있는 양측의 코로나19 관련 대응 정책을 나누고, 향후 비대면 플랫폼을 

통해 국제문화교류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

한다. 이를 통해 정부 간 문화 협력뿐 아니라 민간에서의 자율적 문화교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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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한국의 문화도시를 유럽에 소개

하고 유럽연합의 문화도시와의 다양한 협력 방안을 제시한다. 건축과 연극 

분야에서도 양측의 주요 사업을 알리고 교류와 협력 방안을 고민한다. 특히 

국립극단 관계자는 국립극단과 벨기에의 리에주극장 간 협업을 통해 맨부

커상을 수상한 작가 ‘한강’의 <채식주의자>를 연극으로 공동 제작하는 계획 

등을 발표한다. 이어 애니메이션 등 시청각 분야에서도 공동제작 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공동제작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한편, 내년 차기 회의는 유럽에서 열릴 예정이며, 구체적인 회의 일정과 

장소 등은 양측 협의를 거쳐 결정된다.

  이진식 문화정책관은 “코로나 상황 속에서 많은 국제 문화교류가 안타

깝게도 지연·중단되었다. 하지만 지친 마음을 위로하고, 사회적 연대를 

증진하는 등 문화의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다면 지속적인 문화교류를 통해 

우리의 삶을 다채롭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다양성에 대한 이해가 

높은 유럽연합과 <오징어 게임> 등을 세계에 선보이며 문화강국으로 부상한 

한국은 굳건한 협력의 토대 위에 마련한 이번 위원회를 계기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나눌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